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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8월 5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63장(신, 337), 384장(신, 58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70편 1~5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때) 

1. 본 시편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념식에서 부르는 

시편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본 시편을 “상황”과 “때”를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때에 대한 갈급함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같은 의미의 

행을 반복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매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은 2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즉, “내 영혼을 찾는 

자”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다윗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다윗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자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돋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3절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거지를 드러내줍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는 히히덕 거리거나 

야유하거나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거나 위로하거나 협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자들과는 정반대에 서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힘을 모아서 총체적 고난 가운에 빠지게 하고 

있는, 매우 다급하고 괴롭고 어두운 상황임을 느끼게 됩니다.  

3.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극적인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라”고 요청(기도)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4절에 3인칭으로 표현한 “주를 찾는 모든 자”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 자신이라는 

것을 5절에서 “나는”으로 주어를 바꾸면서 드러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은 

1~3절에 언급된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다시 드러냅니다. 전혀 가난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의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4.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었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움(구원)을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때가 

다윗에게는 도전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걸어가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너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소위, “급한 때”에 관한 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지치시는 일들은 없습니까? 잠시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2. 이러한 “때”에 대한 갈급함과 압박과 도전을 우리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인정 및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에 서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